
              고려대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 과정 제8기 개설 안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 교수)은 2026년 3월에 입학하는 제7기 해운조선물류
수산(일명 바다)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주임교수는 김인현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번 기수는 평소와 달리 50명을 선발하는데 10명은 자율운항선박, 사이버보안 등 4차산업의 
기술분야에 공부를 하고자하는 차장 부장급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기존의 해운, 조선, 물류, 수산, 해양과학, 인문학의 과목에 더해서 AI,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과 탈탄소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여 수요에 부응할 것
이라고 김인현 주임교수는 말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45분까지이다. 강사진으로는 유창근 전 HMM 사장, 안광헌 
전 현대중공업 대표, 유병세 전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신언수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권
오익 전 대우조선해양 전무, 정필수 전 KMI 부원장,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김칠봉 전 대한
해운 부회장, 김현겸 팬스타 그룹 회장, 정영훈 수산회 회장 등 실무계의 원로들과 고려대 경
영대 이만우 명예교수, 김종복 항공대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현·이대희·이
황·박세민·조수정 교수, 고려대 정보 보호대학원 이동훈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이성엽 
교수,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지광습 교수, 한국해양대 전영우·이기환·김진권 교수, 한종
길 성결대 교수, 정병석·윤세리·정우영 변호사, 방호삼 전남대 교수, 매일경제 정혁훈 부국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진한 소장, 삼성SDS 김형태 고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해
양진흥공사의 안병길 사장과 해운조합의 이채익 이사장도 직접 강사로 나서,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적극 소개하게 된다.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은 7기까지 배출되었으며 김현 대표변호사(회장), 정우영 대표변호사
(수석부회장),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사무총장)과 최경아 강남대교수(사무차장)이 총원우회를 
이끌고 있다. 270명 동문들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 임직원, 수협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각계 해양관련 전문가, 선장, 도
선사 등이다. 4차산업 기술분야 지원자는 차장급도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2026년 1월 5일(월)
부터 1월 23일(금)까지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
의사항은 3290-1424).    


